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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9년 북계 成州 岐巖城戰鬪 승전의 역사적 성격

강재광┃한국학중앙연구원 백과사전편찬실 책임연구원

목 차 1. 머리말

2. 성주기암성전투발발이전대몽외교·대몽전투정황

3. 성주기암성의 위치와방어입지

4. 성주기암성전투승전원인과 전사적 의미

5. 맺음말

초 록 성주 기암성은 조선 후기 지도류인 『동여도』·『대동여지도』·

『대동방여전도』를 통해서 보면, 성천도호부 삼기면(지금의 북한 평안

남도 성천군 삼덕면)에 있는 두미산 좌측 산자락에 위치한 석성이었고

“험산대성”의 입지를 지니고 있었다. 이러한 기암성에서 1259년(고종 46)

1월에 대몽전투가 벌어졌는데, 야별초 부대와 성주 백성들이 서로 협력

하여 몽골 장수 보파대가 이끌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몽골군 1개 부대

를 크게 격파하였다. 기암성전투는 몽골 제6차 침입(1254∼1259) 말엽에

고려가 북계 지역에서 거둔 마지막 승리이자 군·관·민이 협력하여 거둔

유일한 승리였다. 기암성에는 이미 1258년에 야별초 부대가 파견되어

있었는데, 비록 방호별감은 아니지만 방호별감과도 같은 역할을 수행했

을 것으로 판단되는 야별초 지유가 휘하 야별초 군사들(대략 200명 내

외)과 성주 백성들을 총괄 지휘하여 몽골 기병대를 격퇴시켰다는 점이

특색이다.



82 | 軍史 第136號(2025. 9.)

기암성전투 승전 요인은 ①기암성이 비류강·기창후천에 둘러싸여 있

고 비교적 험준한 산악지대에 위치하여 적군 방어에 유리하였다는 점,

②고려 최정예 군사집단이었던 야별초가 전투에 참여하고 있었다는 점,

③몽골 제5차 침입 때까지도 몽골군에게 한 번도 침입을 받지 않았던

성주민의 항전 역량이 1259년까지 일정하게 보전되고 있었다는 점이

주효하게 작용하였다. 이 전투의 승리로 인하여 북계에 주둔 중인 몽골

군은 북계의 여러 산성을 더 이상 공격하지 않았고, 고려와 몽골 사이

에서 태자친조를 조건으로 강화 협상이 급물살을 타게 되어 결국 1259

년 4월에 대몽강화가 체결되는 데 일조하였다.

주제어(Key Word) : 성주, 기암성, 기암성전투, 동여도, 대동여지도, 대동방여

전도, 야별초, 야별초 지유, 험산대성, 보파대, 태자친조,

대몽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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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

  고려와 몽골과의 전쟁은 장기간에 걸쳐 거의 전국적 규모로 

진행되었는데,1) 특히 몽골 제6차 침입의 경우 무려 6년이나 지

속되었고 몽골군 주력군이 철군하지 않고 계속 北界에 주둔하면

서 침공을 이어나갔던 만큼 그 피해가 가장 극심하였다.2) 몽골 

제6차 침입 말엽에 西海道의 여러 산성과 천연동굴이 몽골군에

게 함락되고, 1258년(고종 45) 12월 東界民의 반란으로 和州 이

북 땅에 雙城摠管府가 설치되는 등 고려가 수세에 몰렸다. 바로 

이러한 절체절명의 순간 1259년(고종 46) 1월 북계에서 기암성

전투가 발발하여 고려 측이 승전고를 울렸다.3)  

  기암성전투는 대몽전쟁 말엽 북계 방면에서 발발한 최후의 전

투이자 고려 측 승전으로서의 전사적 의미를 갖는다. 그런데 이 

전투에 대하여 다루고 있는 논문은 지금까지 단 한편도 없는 실

1) ӛἎ ḕ ḕᾲ ( ᾲ )  Ӫ  ḕ  Ԅ  ḃ  ӂ ӛҏ 

Ṑḃ. , � �, ԅ   oԆ▒ , 1988; , �

�, , 1991; , �ӛἎ ►›  ḕᾲ �, ▒, 2000; 

, � ᾲ Ө қ ḽⱢ Ԅ�, , 2011; , �  ḕ  

  �, Ӕ ῇ ▒, 2011; ֭ , �ӛἎ ḕᾲ Ө Ɫ�, ♆Ӕ

ῇ ▒, 2017.  

2) ḕᾲ ( ᾲ ) ֧ґ  ᾲӟ 6   1254ᵻ(ӛ  41)  ṏ  

1259ᵻ(ӛ  46)  ӏṏ ΰἝ ῃἎ 6ᵻ ṇ  aӖꜜṏ ḃ. ╟Ὧ ᷆Ờ 

ᾲӟԆ ּד  ʋ ἠқ  ҵᵣ Ԇ  ӛ ֧  Ԇ▒ṱ  ӛἎ 

 Ӗꜜ Ṙ ᾢ♆ ᾲӟԆ ₒḕὛ ֧ḃὧ  Ԇ▒  ҡ ḃ. 

ᾲӟ 6   ֧ґ  Ḿ ֫  ╟Ὧ ᷆Ờ 1254ᵻ  Ὧ ₨

ґ ӛἎ  Ἕҏ 20Ὧ ᾦ  ᵪ  ḽἝ ᾲӟԆ  ӛἎ   ҏ ҏ

  Ἕ ¾ӛἎ▒¿  ֧ἠṏ  ḃ.  

3) ¾ӛἎ▒¿ԓ24, ӛ  46ᵻ 1  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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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이다. 그 이유는 기암성이라는 지명이 『고려사』 지리지에서조

차 보이지 않으며, 조선시대 地誌類인 『大東地志』에서 기암성의 

방향만 확인되고4) 조선시대 지도류에서 기암성의 위치만 확인

될5) 뿐 기암성의 길이, 높이, 방어시설 등을 전혀 알 수 없는 

사정에 기인한다고 여겨진다.  

  이글에서는 현존하지 않는 고려시대 기암성의 위치를 조선 후

기 지도류에서 찾아본 후에 기암성의 방어 입지를 살펴보고 기

암성전투의 승리 원인과 대몽전쟁에서 차지하는 전사적 의미를 

부여해보고자 한다.  

  먼저 제2장에서는 1259년 1월 기암성전투가 발발하기 이전의 

대몽외교·대몽전투 전개 과정과 그 결과를 살펴보면서, 성주의 

기암성에서 대몽전투가 발발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찾아보고

자 한다. 다음으로 제3장에서는 성주 기암성의 위치를 조선 후

기 지도류인 『東輿圖』·『大東輿地圖』·『大東方輿全圖』를6) 통해 찾

아보고, 고려시대 雲中道의 교통로를 통해 성주 기암성이 지니

고 있는 방어 입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제4

장에서는 기암성전투의 승리 원인을 여러 측면에서 분석해보고, 

대몽전쟁사 전체에서 차지하는 전사적 의미를 부여해보고자 한

다. 특히 이 장에서는 기암성전투가 야별초 부대와 기암성 입보

민이 결합된 형태로 치러졌다는 점에서 기암성에 급파된 郎將 

급의 야별초 지유가 防護別監이 파견되지 않은 곳에서 최고지휘

4) ♥ ḕ Ὄ ♆ ֧ Ɫ     ṏ  ʋһ  ¾ḕṇ ¿ҏ ḃ. ¾

¿ԓ22,   , ´  .µ  

5) ♥ ֧ ӛ ḽ  ¾ṇ ḽ¿, ¾ḕṇ ḽ¿, ¾ḕṇ  ḽ¿ Ṷ ♆ ♥ ḕ 

(ӛἎ ḕ ) ֧ Ɫ  ҏ Ṑḃ. ֠ ♆ᶹ ṱ ♥ ֧ 

ӛ ḽ 3ҵ  ᾩṖ ḃ ♆ ֧ Ɫ  Ὓ ӂ ᵔӛ ֧ Ɫ  

᷆ӛ ᶹ     ḕ טּ○  ӛ  ḃ.  

6) ¾ṇ ḽ¿  ʋ ♆ ḕ ӿ ֙ Ґ ῾ ⁴(2003ᵻ), ¾ḕṇ ḽ¿  ʋ 1864ᵻ(ӛ  1) 

ґ ⁴(♆ ▒ΌΈӪ ꜛ ⁴), ¾ḕṇ  ḽ¿  ʋ♆ ▒ΌΈӪ ꜛ ⁴  

   Ṙ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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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으로서 크게 활약했음을 타진해보고, 기암성전투의 승리로 인

해 북계에 주둔한 몽골군 일부 부대가 동계 방면의 쌍성총관부

에 호응하여 양동작전을 전개할 수 없게 되었다는 점을 강조하

고자 한다. 

  이러한 시론적 연구를 통해 그간 고려시대사 학계에서 관심권 

밖에 있었던 성주 기암성전투에 대한 전말이 드러나기를 기대하

며, 필자의 논리 비약에 대해서는 선학제현의 질정과 교시를 바

란다.

2. 성주 기암성전투 발발 이전 대몽외교·대몽전투 정황

  몽골의 제6차 침입(1254~1259) 중에서 4번째 침입(1258~ 

1259)은 1258년 6월 11일(기축일)에 시작되었는데,7) 몽골군 총

사령관은 이전처럼 征東元帥 車羅大였고, 새롭게 余愁達·甫波大 

등의 장수가 가세하였다. 몽골 침입이 다시 시작되자 강도 조정

에서는 북계 여러 성의 호장과 낭장에게 각각 백은 1근과 검은 

비단 2필씩을 하사하여8) 그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대몽항전의 

기치를 높였다. 같은 해 6월 17일(을미일)에 몽골군 원수 차라대

가 波乎只 등 6인을 보내오자9) 고종이 梯浦館에서 몽골 사신을 

접견하였다. 파호지는 고려왕과 태자가 서경으로 나와 항복한다

면 곧바로 군대를 철수시킬 것이라는 차라대의 말을 전하였는

데, 고종은 자신은 이미 늙고 병들어 먼 길을 갈 수 없다고 항

변하였으므로 永安公 王僖와 지중추원사 金寶鼎을 차라대 진영

7) ¾ӛἎ▒¿ԓ24, ӛ  45ᵻ 6  ֧ .  

8) ¾ӛἎ▒¿ԓ24, ӛ  45ᵻ 6  .  

9) ¾ӛἎ▒¿ԓ24, ӛ  45ᵻ 6  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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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보내서10) 몽골 측과 외교적 협상을 하게 하였다.  

  강도 조정으로서는 고종과 태자가 함께 서경으로 나아가 차라

대 군영에서 항복하게 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실제로 병환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대몽항전을 지지하고 있었던 고종 자신이 

출륙항복을 강경하게 반대하고 있었으므로 이때부터 고려와 몽

골 사이에서 고려 태자의 출륙항복 문제를 두고서 치열한 신경

전이 전개되었다. 반면 고려왕과 태자 대신에 영안공 왕희와 지

중추원사 김보정이 몽골군 진영에 오게 되자 차라대는 몽골군의 

남진을 명령하였다. 같은 해 6월 22일(경자일)에 몽골군 척후기

가 서경을 통과하였고,11) 같은 달 26일(갑진일)에는 몽골군 척후

기가 서해도 鹽州·白州 등지에 이르렀고 여수달이 지휘하는 몽

골군은 평주 寶山驛에 주둔하였다.12)  

  같은 해 6월 26일에 김보정이 여수달이 보낸 몽골 사신 8인

과 함께 오자13) 같은 달 29일(정미일)에 고종이 제포관으로 나

아가 김보정과 몽골 사신을 맞이하였는데, 김보정은 만약 태자

를 보내 항복하면 그날로 군대를 철수할 것이지만 그렇지 않으

면 군대를 풀어 남쪽 지역으로 진격할 것이라는 여수달의 말을 

전하였다.14) 이에 강도 조정에서는 같은 해 7월 5일(임자일)에 

다시 김보정을 여수달 진영으로 보내 여수달이 기병 몇 명만을 

데리고 白馬山에 와서 태자를 접견하라고 요청하였다.15) 이러한 

고려 측 요청에 대하여 여수달은 태자가 나를 보고자 한다면 猫

串江 가에서 만나도록 하자고 하였다.16) 강도 조정은 여수달이 

10) ¾ӛἎ▒¿ԓ24, ӛ  45ᵻ 6  ⁞ .  

11) ¾ӛἎ▒¿ԓ24, ӛ  45ᵻ 6  Ӕ .  

12) ¾ӛἎ▒¿ԓ24, ӛ  45ᵻ 6  җ .  

13) ¾ӛἎ▒¿ԓ24, ӛ  45ᵻ 6  җ .  

14) ¾ӛἎ▒¿ԓ24, ӛ  45ᵻ 6  Ῠ.  

15) ¾ӛἎ▒¿ԓ24, ӛ  45ᵻ 7  .  

16) ¾ӛἎ▒¿ԓ24, ӛ  45ᵻ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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昇天府에서 더 먼 곳인 묘곶강으로 태자를 불러 보려고 의도하

자 예측하지 못한 변고가 있을까 두려워하였다. 이에 같은 해 7

월 8일(을묘일)에 원외랑 李祿綏를 여수달 진영에 보내 태자의 

병이 조금 나아지면 나아가서 만날 것이라고 답하였다.17)  

  강도 조정이 계속해서 태자의 출륙을 이런저런 이유로 미루자 

여수달은 같은 해 7월 11일(무오일)에 사신을 보내 고려가 태자

를 보내지 않은 것을 크게 책망하였는데, 고종 역시 육지로 나

와 여수달을 맞이하는 것을 거부하였다.18) 이윽고 같은 달 13일

(경신일)에 이녹수가 강도에 돌아와서 여수달이 고려의 거짓을 

알았으니 군대를 풀어서 침략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고하였다.19)  

  여·몽 사이에서 태자의 출륙 문제를 놓고 협상이 결렬되자 

차라대는 같은 해 8월 13일(경인일)에 군대를 거느리고 옛 수도

(개경)에 와서 주둔하였고,20) 같은 날 몽골의 유격대 기병들이 

승천부와 交河, 峯城, 守安, 童城으로 흩어져 들어와 백성들이 

기르는 양과 말을 노략질하였다.21) 차라대는 군사들로 하여금 

승천부 주변 서해도 일대를 노략질하게 하여 강도 조정을 압박

하면서 같은 달 21일(무술일)에 蒙古大 등 15인을 보내22) 고려 

측과 협상을 하게 하였다. 이에 같은 달 22일(기해일)에 고종이 

梯浦宮에 행차하여 몽골 사신 몽고대 등을 접견하였는데, 몽고

대가 고려 태자가 육지로 나오면 군대를 철수할 수 있다고 말하

자 고종은 태자가 병이 났는데 어찌 육지로 나갈 수 있겠느냐

고23) 하면서 몽골 측 제의를 거부하였다.  

17) ¾ӛἎ▒¿ԓ24, ӛ  45ᵻ 7  ι.  

18) ¾ӛἎ▒¿ԓ24, ӛ  45ᵻ 7  ῃ .  

19) ¾ӛἎ▒¿ԓ24, ӛ  45ᵻ 7  Ӕ .  

20) ¾ӛἎ▒¿ԓ24, ӛ  45ᵻ 8  Ӕ .  

21) ¾ӛἎ▒¿ԓ24, ӛ  45ᵻ 8  Ӕ .  

22) ¾ӛἎ▒¿ԓ24, ӛ  45ᵻ 8  ῃּט.  

23) ¾ӛἎ▒¿ԓ24, ӛ  45ᵻ 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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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종이 태자의 출륙을 완강하게 거부하자 차라대는 고려 내륙

을 공격하게 하였다. 같은 해 8월 28일(을사일)에 몽골군이 서

해도의 嘉殊窟24)과 陽波穴25)을 공격하여 모두 함락시켰다. 천험

의 요새 양파혈을 지키던 수안현령 朴林宗은 목을 매어 자살하

였고 양파혈 방호별감 周尹은 별초를 이끌고 나가서 몽골군과 

싸웠으나 날아오는 화살에 맞아 전사하였다. 가수굴 방호별감 

盧克昌 또한 몽골군에게 사로잡혔다.26) 양파혈·가수굴에 방호

별감과 별초가 파견되어 있을 정도로 이곳들은 서해도 방면에서 

중요한 천연동굴 입보처로 여겨지거니와 이러한 전략적 요충지

가 몽골군에게 함락되었다는 것은 대몽전쟁 말엽 고려가 처한 

위기상황을 잘 대변해준다.  

  서해도의 양파혈·가수굴이 몽골군에게 함락된 후 얼마 안 지

나서 같은 해 9월 6일(임자일)에 몽골군 기병 300여 명이 甲串

江 건너편에 주둔하여27) 강도의 고려군 방비상태를 정탐하고 본

군의 남진을 기다렸다. 같은 달 12일(무오일)에 廣福山城28)에 피

난한 향리와 백성들이 방호별감 柳邦才를 죽이고 몽골군에게 항

복하는29) 투몽사태가 발생하였다. 광복산성 입보민의 자진 항복

은 제6차 대몽전쟁 말엽에 잇따라 계속되었던 투몽사태의 효시

가 된 것으로써 예의주시 된다.  

24)  ¾ӛἎ▒¿ ὥ ♆ᶹ ² ³Ἕ ᵃ ḃ. ¾ӛἎ▒¿ԓ58, 12, 

3,    .  

25)   Ṹ  Ḣ ṇԈ  Ɽ  Ὧ Ө דּ  

ⅎ   ṇΈ  һ ḃ.  

26) ¾ӛἎ▒¿ԓ24, ӛ  45ᵻ 8  ▒.  

27) ¾ӛἎ▒¿ԓ24, ӛ  45ᵻ 9  .  

28)  ¾ ¿ԓ47,   ♆ ṏᶹḭ қ

ḽ  ḃ. Ӱ⁮□Ɫ  ♥ ḕ қ ḽ  ΰἝ 

ӛἎ ḕ  ʋṇӖ  ꜛꜜṏ  ҳᵃ ṇӖ   ӥ   һ Ờ 

ӊ ḃ.  

29) ¾ӛἎ▒¿ԓ24, ӛ  45ᵻ 9  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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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복산성이 투항하자 같은 해 9월 24일(경오일)에 몽골군 본

진이 窄梁에서부터 와서 갑곶강 밖에 진을 치고 온 산과 들을 

에워싸30) 강화도 건너편에서 무력시위를 펼쳤다. 몽골군의 무력

시위는 강도 조정에 대해 태자 출륙을 더욱 더 압박하기 위한 

전술이라고 보아지거니와 고려로서는 일대 위기가 도래하였다. 

같은 달 28일(갑술일)에 安慶公 王 이 몽골 사신과 함께 昇天

館으로 돌아오자31) 같은 달 29일(을해일)에 고종이 昇天闕에 행

차하여 몽골 사신을 맞이하였다.32) 이후 강도 조정은 같은 해 

10월 4일(기묘일)에 全光宰를 차라대 진영에 보내 그에게 음식

을 대접하고 철군을 요청하였다.33) 강도 조정에서 몽골군 원수 

차라대에게 饋外交를 펼친 셈인데,34) 이때 외교는 몽골군 진영 

내부의 정황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을 것이라 판단된다.  

  한편, 몽골군에게 서해도의 요해처가 함락당하거나 산성이 스

스로 항복하는 등 고려 측에게 전황이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전

개되다가 忠州別抄의 승전보가 울려 왔다. 같은 해 10월에 충주

별초가 朴達峴에 매복하고 있다가 몽골군을 날쌔게 급습하여 포

로로 잡혔던 고려인들과 소, 말, 병장기를 탈취하였다.35) 여기서 

충주별초는 중앙군(삼별초)이 아니라 충주의 별초군이라고 여겨

지거니와 박달현 매복 작전을 통해 포로로 잡혀가던 고려 사람

30) ¾ӛἎ▒¿ԓ24, ӛ  45ᵻ 9  Ӕ .  

31) ¾ӛἎ▒¿ԓ24, ӛ  45ᵻ 9  җּט.  

32) ¾ӛἎ▒¿ԓ24, ӛ  45ᵻ 9  .  

33) ¾ӛἎ▒¿ԓ24, ӛ  45ᵻ 10  ֧ι.  

34)  ʋ Ԇ Ἕ ᵃ ҏ Ԇ ӂ  ӂ ḕ ♆ ֜ṱ  

ҡ  ᶠ֜ỶỈὥӛ Ὓ Ḉ ᶹ ӿ  ḃ. ԝ ӿ  ʋ ḕᾲ

֧  ᾩṖ 9 Ἑ ṏ ᶹḭ, ӛἎҏ ⁭ᵖ ▒  Ԇ ▒ἘӪ ӂ 

 Ӧ  ӈḃ  ʋỏ  Ḉ Ө Ỷ Ԇ  ӛ, Ԇ  

ṇ (Ԇḕ  ▒֧, Ԇ▒ דּ  , ○  Ṷ)Ὓ ⁭  ֧  ᾪ ḽ ᷆ӛ 

ḃ. , ¾  ḕ    ¿, , 

2011, 155~160 .  

35) ¾ӛἎ▒¿ԓ24, ӛ  45ᵻ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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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구해내는 전과를36) 올렸던 것이다. 충주별초의 박달현전투 

승리는 같은 해 10월 하순의 일로 추정되는데 1258년 6월부터 

10월까지 고려 측이 거둔 유일한 승리였다. 같은 해 11월 11일

(병진일)에는 몽골 千戶 劉於介가 휘하 9인을 데리고 와서 고려

에 투항하였는데,37) 유어개가 투항한 이유는 자세하지 않으나 

박달현전투에서 패배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38)  

  같은 해 동계 방면에서는 가을까지 커다란 전투가 치러지지 

않았으나 12월 14일(기축일) 몽골의 散吉 대왕이 몽골군을 거느

리고 와서 옛 화주 땅에 주둔함으로써39) 동계 방면에서도 전운

이 감돌기 시작하였다. 이후 龍津縣 사람 趙暉와 定州 사람 卓

靑이 모반하여 화주 이북 땅을 몽골에 넘겨주자 몽골이 화주에 

쌍성총관부를 설치하고 조휘를 摠管으로, 탁청을 천호로 임명하

였다.40) 쌍성총관부의 설치는 동북면병마사 愼執平의 해도입보 

강행에 반대한 동계민의 투몽으로 인해41) 이루어진 것이었고 향

후 몽골군과 投蒙高麗軍民의 남진 공격이 예상되어 강도 조정으

로서는 커다란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쌍성총관부 설치 이후 

같은 해 12월 23일(무술일)에는 達甫城42) 사람들이 방호별감 鄭

36) ҏ ♆ ᾲӟԆ  ֧  ὥ ᶹḭ, ẍ › דּ   

▫○  ᾲӟԆ ֙ᾩὛ   ּד ḃ. ›  ʋᾲӟԆ ⁴  ᷆Ờ ᾲӟ

Ԇ ♥⁹ḕ 1ҡ ₒḕὛ ֧  ӂ Ὓ  һ Ἕ ӊ ḃ. 

37) ¾ӛἎ▒¿ԓ24, ӛ  45ᵻ 11  ⁞ .  

38) ᾲӟ  ҏ  ҏ ▒ἲ ○   ῾Ӎṏ  ֧ ẍῇ   

 1258ᵻ(ӛ  45) 10  Ḣ ΌḈ  Ӗ ♆ ♇ ⁴ḃᾢ, 

ҡ  ʋΌḈ ♆ › ӂ ӷᾣṏ     דּ  

 һ  ᷉  ֳ ḃ.  

39) ¾ӛἎ▒¿ԓ24, ӛ  45ᵻ 12  ֧ .  

40) ¾ӛἎ▒¿ԓ24, ӛ  45ᵻ 12  ֧ .  

41) ¾ӛἎ▒ ¿ԓ17, ӛ  45ᵻ 12 .  

42)  ♥ ḕ Ὄ   Ṷ  ᶹḃ. ḃὯ, ¾ ṇԅ Ỡ¿  

ᾢ ḽ Ӝ□Ԇ   ḃӛ ֧ἠṏ  ᶹḭ, Ὥ Ḉ⁭□  

Ḣ Ɫ  ῸἝ Ḉ⁭Ɫ  һ ḃ. ¾ ¿ԓ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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琪 등을 붙잡아서 몽골에 투항하는43) 투몽사태가 또 발생하였

다. 달보성의 투항은 이전 광복산성의 투항과 그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써 대몽전쟁기 마지막 투몽사태였다.  

  성주 기암성전투 발발 이전까지 몽골은 고종·태자의 서경에

서의 출륙 항복을 요구했다가 태자의 출륙 항복을 요구하였고 

이게 거부되자 태자의 승천부 출륙을 요구하여 강화 협상을 이

어나갔다. 고려는 고종의 출륙 항복은 강경하게 거부하였고 이

후 태자의 승천부 출륙을 조건으로 몽골 측과 조율에 들어갔다. 

이때 고려는 서해도 방면에서 1258년 8월 양파혈·가수굴이 함

락당하였고, 같은 해 9월 광복산성이 투몽하였으며, 동계 방면에

서는 같은 해 12월에 쌍성총관부가 설치되는 등 수세에 몰렸다. 

특히 양파혈·가수굴은 강도 조정이 방호별감을 파견하였고 별

초군이 조직되어 있을 정도로 대몽전쟁기에 군사적인 ‘戍’자리로

서 중요시 되었다고 여겨지는데, 그러한 ‘수’자리로서의 역할을 

하였던 험준한 지대의 천연동굴까지 몽골군에 의해 함락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쌍성총관부의 설치는 몽골군과 투몽고려군민의 

합동작전으로 화주 이남 동계 방면으로의 공격을 용이하게 하였

을 뿐만 아니라 북계 방면에 주둔 중인 몽골군 1개 부대가 쌍성

총관부와 양동작전을 펼칠 수 있는 전략전술적 환경을 조성해 

주었다. 기암성전투 발발 직전까지 서해도 요해처가 몽골군에 

함락 당하였거나 스스로 몽골군에 투항하였고, 쌍성총관부가 설

립됨에 따라 북계·동계 양면에서 몽골군의 양동작전이 가능해

졌던 것이다.  

  이러한 그 당시 대몽전쟁 상황 속에서, 몽골군은 강도 조정 

측에 태자 출륙을 더욱 더 압박하기 위해서, 그리고 동계의 쌍

성총관부와 양동작전을 펼치기 위해 북계에 위치한 어느 요해처 

43) ¾ӛἎ▒¿ԓ24, ӛ  45ᵻ 12  ῃּ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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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성을 공격해서 함락시킬 필요성이 대두하였다. 이러한 몽골군 

작전 개념에 의해 북계의 요해처였던 기암성이 몽골군의 새로운 

공격 목표로 설정되었고44) 1259년 초에 기암성전투가 발발하는 

것이라 여겨진다. 북계의 몽골군은 쌍성총관부와의 연락 및 양

동작전을 위해서라도 동계에서 가까운 북계 동쪽에 있는 성주 

기암성을 함락시킬 필요성이 있었던 것이다. 몽골군이 성주를 

손아귀에 넣는다는 것은 성주를 통해서 동계 방면으로 곧바로 

진출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였으므로 1259년 초에 성주 기암

성에서 여·몽 사이에 일전이 치열하게 벌어지게 되었던 것이라

고 본다.  

3. 성주 기암성의 위치와 방어 입지  

  성주 기암성은 조선시대 지지류 중에서는 오로지 『대동지지』에

서만 발견되는데, 기암성에 대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A. 기암성은 북으로 30리에 있다.45)

  『대동지지』 평안도 成川 城池조에서 기암성은 조선시대 성천도

44) ¾ ¿ԓ54,    ῶ ¾ ¿ԓ22, 

   ᾢ Ɫ ḽ ₒ(ӛἎ ẍ ₓӖ Ɫ )  ♆  5ὥ  

( )  ᶹḭ, ӟⱢ  1  ᾦ  ᷀ דּ  ḽ  דּ   

 Ɫ ӛ      ʋ  ● ḃ. 1259ᵻ(ӛ  

46) ḑ  ᾲӟԆ  ֧ Ɫ   ӟⱢ  ӦӋ ᶹ  ₒᶹ  ּד ḃ. 

♩Ἐ ӟⱢ  ᾲӟԆ  ӦӋ  ´  ḟỜḽ Ɫ  Ӫὥ   Ɫṱ  ӟⱢ  

⁭ ӛ ᶹ   oẰ ḃ. ₔᾦ דּ    һ   ֜ḑ  ᾲӟԆ  Ɫ

 ֧ Ɫ  ●Ἕ  ӦӋ ᾪ Ἕ ►  ṱ ḃᶹ ӛ ֜ṱ  ֧ Ɫ

♆ ḃ  ʋ▒ ḃ. 

45) ¾ ¿ԓ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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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부(고려시대 성주) 읍치 북쪽으로 30리에 있다고만 기록되어 

있지 기암성의 길이(둘레), 높이 및 방어시설 및 성 안의 건물

(군창 등)은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다. 그 이유는 고려시대까지

는 기암성이 건재했으나 조선 후기에 이르러 기암성이 크게 파

손되어 방치되어 있었던 데 있지 않았을까 한다.46)  

  위의 『대동지지』의 내용만으로는 기암성의 방향만 알 수 있을 

뿐 기암성의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없다. 따라서 조선 후기 지도

류를 통해서 기암성의 정확한 위치를 확인해볼 필요성이 제기된

다. 먼저 古山子 金正浩가 제작한 지도들 중에서 조선 후기에 

가장 먼저 편찬된 『동여도』가 주목된다.47)  

<ḽᾢ 1. ṇ ḽ>

46) ֜ӂ ᷆Ờᾢ ֧ Ɫ    ӛἎῃ ԓ  ῃᵣ ӛ қḽ  

Ὓ Ḇ  ᾲӟ  ⁮ꜜṐ  ґ♯֧  ᾲӟ  ֧ Ɫ   

ҏ᷀Ɫḽ Ṗ  ḃӛ ⁴ḃ. 

47) ¾ ¿  ʋ  ҏ  ґ  ᶹḭ, 1856ᵻ(  7) ♆ 1861

ᵻ(  12) ▒  ṏ Ḣ һ Ἕ ṏӛ ḃ( ԅ ῇ Ԅ  , 

¼ṇ ḽ½, ¾ ԅῪ ῇ ḕ Ө▒ ¿7ԓ, 1991, 3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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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도면 1. 동여도>를 보면, 기암성은 조선시대 성천도호

부 읍치 북쪽에 위치하는데, 頭尾山의 좌측 산자락에 입지하고 

있고 돌로 축조된 石城이었음을48) 포착할 수 있다. 지리적으로

는 성천도호부 三岐面에 위치하는데, 삼기면은 沸流江(沸流水)와 

岐倉後川이 세 갈래로 서로 만나는 합수목이라는 의미에서 지어

진 지명이다.49) 이러한 지명 유래를 감안한다면, 기암성은 두 

하천이 세 갈래로 만나는 지점인 삼기면 내에 있는 두미산 좌측 

산자락에 입지하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기암성 바로 좌측에 창

고(岐倉)가 있고 북쪽에도 창고(新倉)가 있다.50) 또한, 도로(지도

에서 붉은색 선)가 성천도호부에서 기암성을 거쳐 북쪽으로 이어

지고 있는 것도 확인된다. 이러한 지리적 입지를 놓고 볼 때, 조

선시대 기암성은 교통로 상의 요충지에 위치하고 있을 뿐만 아

니라 기창 등의 창고를 보존하는 역할도 맡고 있었다고 생각된

다. 조선시대 성천도호부 삼기면에 있었던 기암성이 교통로 상

의 요충지에 입지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고려시대 북계 성주에 

있었던 기암성의 입지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으로 본다.  

  다음으로 고산자 김정호가 1861년(철종 12)에 제작하였던 『대

동여지도』에서도 기암성의 위치가 확인된다.  

48) <ḽᾢ 1. ṇ ḽ>Ὓ Ɽ  ▫ ⁭ᾢ, ² ³ ֠  ῸἝ Ứ  Ỷ ҡ  

 ṇ֜Ở ᾩ  ֜Ἆ ᵯ ᶹḭ ᶹ ֧ Ɫ    ʋһ Ờ 

ӊ ḃ.  

49) ῇ Ԅꜛ, ¼ ᵋḽ Ɫ Ԇ  Ὕ ֧ ὥ, ►֧ , ►֧ᾢ½, ¾ ♥

ḕ Ө¿, 2008. 

50) ¾ ¿Ὓ Ɽ  ṱ ḃ⁭ᾢ, ֧ Ɫ ῸἝ    ӛ. ₓ Ἕ 

 ֢ᾏὥ ẙ  ӥ    ῾ӍṐ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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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ḽᾢ 2. ḕṇ ḽ>

  위의 <도면 2. 대동여지도>를 보면, 기암성의 위치가 앞의 

『동여도』와 똑같음을 알 수 있다. 다만, 기암성이 속해 있는 삼

기면이 표기되어 있지 않고, 두미산이 별도로 떨어져 있는 것이 

『동여도』와 다른 점이다. 또한 비류강(비류수)이 굵게, 기창후천

이 얇게 표시되어 있고 기암성 주변에 있는 기창과 신창이 검정

색 네모로 표기되어 있는 것이 또 다른 점이다. 그렇다고 하더

라도 기암성이 두미산 왼쪽 산자락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은 『동

여도』와 같은 점이다.  

  마지막으로 조선 후기에 저자 및 제작연도를 전혀 알 수 없는 

『대동방여전도』에서도51) 기암성의 위치가 잘 확인된다.  

51) ¾ḕṇ  ḽ¿  ʋ  ḽὛ Ԅ Ἕ  ּד Ὧ ¾ḕṇ ḽ¿ҏ 

Ὧṱ  1861ᵻ(  12)  һ Ἕ ṏӛ ḃ( ԅ ῇ Ԅ  , 

¼ḕṇ  ḽ½, ¾ ԅῪ ῇ ḕ Ө▒ ¿6ԓ, 1991, 3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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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ḽᾢ 3. ḕṇ  ḽ>

  위의 <도면 3. 대동방여전도>를 보면, 『동여도』와 같이 기암성

이 두미산 좌측 끝자락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대동방여전

도』는 『동여도』와 두 가지 다른 점이 발견된다. 첫째, 기암성이 

갈색 원형 점 표시로 되어 있어서 석성인지 불분명하다. 둘째, 

『동여도』에서는 기창이 기암성 바로 왼쪽에 있는데 비해서 『대동

방여전도』에서는 기창이 기암성 남쪽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점들을 예외로 하면 『대동방여전도』에서 나타나는 기암성의 

위치는 『동여도』와 똑같다고 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조선 후기 고지도 분석을 통해서 볼 때, 기암성

은 성천도호부(고려시대 성주) 삼기면 두미산 좌측 산자락에 위

치하였는데, 비류강(비류수)과 기창후천이 서로 만나는 지점에서 

가까운 곳에 있고, 비교적 험준한 산악지대에 자리 잡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근거리에 중요한 창고들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기암성은 현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북한 현지에서 실




